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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25차 연례 자동차기획조사 리포트 ⑭ 커넥티드 카 이용자 인식 

커넥티드 카 만족도, ‘기본 기능’은 양호…’AI 서비스’는 미흡    

- 커넥티드 카 중요도는 상승하는데, 체감 만족률은 정체 

- 차량 원격제어·안전 등 ‘기본 기능’ 만족률 높고 

- 실시간 내비 등 ‘IT·엔터테인먼트 기능’은 보통 

-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'AI 서비스' 평가는 낮아 

- 단순 음성인식 이상의 ‘고도화된 AI’로 진화 필요 

 

○ 커넥티드 카 시스템의 기본 기능인 ‘원격 제어’나 ‘안전·보안’에 대한 이용자 만족률

은 70~80%로 양호했던 반면 ‘최첨단 기능’인 인공지능(AI) 서비스 만족률은 50%대로 

유독 낮았다. 모든 산업 생태계에 불어 닥친 AI 혁명의 열풍이 모빌리티 소비자의 생활 

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 

□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‘연례 자동차 기획조사(매년 7월 10만명 

대상)’의 제25차 조사(2025년)에서 3년 내 새차 구입자에게 커넥티드 카 시스템 이용 경험을 묻고 인

식과 만족률을 분석했다(이용 경험자 1,489명 대상). 

 

■ 커넥티드 카 중요성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, 만족률은 제자리  

○ 커넥티드 카에 대한 종합 만족 평가는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변화 없이 유

사한 수준을 보였다. 이용 경험자 3명 중 2명(67%)이 ‘만족한다’(10점 척도 중 8점 이상)

고 답했고, 나머지 응답자 거의 대부분(32%)이 ‘보통’(4~7점)이라고 했으며, ‘불만족한

다’(3점 이하)는 1%로 미미했다[그림1]. ‘불만족’ 비중이 지속적으로 1%대에 머물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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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,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

서 체감할 만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.  

 

 

○ 차량 구입 시 커넥티드 카의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. 향후 차량 구입 때 커넥티드 카 

시스템 적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물음에 ‘중요하다’가 75%, ‘보통’이 24%였고, ‘중요하지 

않다’는 응답은 1%에 그쳤다. ‘중요하다’ 비율이 전년(60%) 대비 단기간에 15%p 늘어나, 

커넥티드 카의 기능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  

 

■ 실용적 기능은 ‘합격’, IT 기능은 ‘아쉬움’ 

○ 커넥티드 카 시스템의 세부 기능별 만족률은 대체로 양호했다. 응답자에게 제시한 8

개 기능 중 ‘원격 차량 제어’에 대한 만족률(80%)이 제일 높았고, 그 다음은 ‘차량 상태 

확인’과 ‘차량 관리’(각각 74%), ‘안전 및 보안’(71%) 순이었다[그림2]. 주로 원격 시동, 주

차 위치 확인, 긴급 출동 요청 등 비교적 오래 전부터 차량에 적용된 것들로, 기술적 수

준이 높지 않고 소비자도 사용에 익숙해진 ‘기본 기능’, ‘실용적 기능’이라는 공통점이 있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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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에 비해 ‘미디어 및 스트리밍’(68%), 스마트폰 연계(67%), 실시간 내비게이션(65%) 

등 자동차의 ‘IT 디바이스’ 영역에 속하는 기능의 만족률은 다소 낮았다. 소비자는 차량 

내 시스템에서 최신 스마트폰 수준의 사용 경험을 원하지만, 실제로는 연결 편의성, 반

응 속도, 사용자환경·경험(UI·UX) 측면에서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. 

 

■ AI 서비스, 낮은 이용률→낮은 만족률의 악순환 

○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‘AI 서비스’는 52%에 그쳤다. 이용 경험률(9%)과 주이용률

(1%)에 이어 만족률에서도 8개 기능 중 최하위였다(참고. 새차 이용자 97%가 쓰는

데...‘AI 기능’ 주이용률은 겨우 1% ’26.02.03). 큰 이유는 현재 자동차 AI 서비스가 대부분 

음성 인식과 주행 보조 등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. 기존 음성인식 기능과

의 차별성이 모호하다 보니 AI 기능 이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, 이것이 

다시 낮은 만족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. 

○ 챗GPT나 제미나이 등으로 눈높이가 높아진 국내 소비자에게 현재 차량용 AI 서비스

가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. 특히 수입차 브랜드는 기본

적인 AI 기능조차 탑재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.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맥락을 이

해하고 상호작용하는 AI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, 무료 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을 어

떻게 유도할지, 수입차의 현지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지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. 

https://www.consumerinsight.co.kr/boardView?no=3852&id=pr4_list&PageNo=1&schFlag=0&viewFlag=1
https://www.consumerinsight.co.kr/boardView?no=3852&id=pr4_list&PageNo=1&schFlag=0&viewFlag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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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 년 시작한 표본규모 10 만의 초대형 '연례 

자동차 기획조사'의 제 25 차 조사(2025 년 7 월 실시)로부터 나온 것입니다.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◈ 참고 :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 개요 :  

「컨슈머인사이트」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

자동차 연례기획조사(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)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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